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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크기가 크거나 작아서, 혹은 모양이 변형되거나

흠집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못난이’로 불리며

정상 출하되지 못하는 농산물들이 많다.

이들 농산물들이 가치소비 트렌드에 힘입어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글 이유정

‘못난이 농산물’

가치에 반하다 

못생겨도 좋아! 환경 살리고 농가·소비자 모두 ‘윈윈’

못난이라고? 농산물은 억울하다. 외관상 예쁘진 않

지만 맛과 당도, 영양상에서는 차이가 없는 무농약 

농산물이기 때문이다. 친환경이라 색이 거뭇거뭇할 

뿐인데, 크기가 너무 크거나 작다는 이유로 또는 모

양이 평범하지 않다는 이유로 ‘못난이 농산물’로 불

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7개 채소·과일 품목을 대상으

로 전국 128개 산지농협을 설문 조사(2018년 기준)

한 결과에 따르면 못난이 농산물 발생률은 평균 

11.8%에 달했다. 색깔·크기·흠집 여부 등 외적 기준

에 따라 선별을 거쳐 표준규격을 벗어난 등급 외로 

분류한 것이다. 

가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헐값에라도 거래가 되지만, 

소비자 선택을 받지 못한 못난이 농산물은 음식물 쓰

레기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음식물 쓰레기 유통과 처

리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을 생각하면, 비용 절감

은 물론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배출량 줄이기가 필수

적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들어 못난이 농산물이 농가와 

소비자, 지구 환경을 살리는 일석삼조의 착한 농산물

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이다. 못난이 농산물을 구

매하면 지역 농가를 살리면서 환경도 지키는 착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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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

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

다. ‘가치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이들 

제품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 쇼핑몰·정기 구독 서비스도 인기 

예전에는 대형 유통업체나 지자체가 못난이 농산물

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이벤트성 행사로 진행했다면, 

최근에는 정기구독 서비스 업체가 속속 생겨나면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못난이 친환경 농산물을 정

기 배송하는 ‘어글리어스’, ‘어글리 바스켓’, ‘예스어스’ 

등이 대표적이다. 

2020년 10월 못난이 농산물 정기 구독 서비스를 국

내 처음으로 선보인 ‘어글리어스’는 농가로부터 직접 

조달한 못난이 친환경 농산물 7∼8종을 소량씩 배송

하고 있으며 빠른 구독자 수 증가에 힘입어 못난이 

농산물을 단품으로 판매하는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 11번가가 선보인 브랜드 ‘어글리 러블

리’나 ‘프레시 어글리’처럼 못난이 농산물을 상시 판

매하는 인터넷 쇼핑몰도 등장했다. 농업 기업들이 자

체적으로 상품을 개발하기도 한다. 농산물 가공 시

에는 모양이나 크기가 상관없어 흠집은 있지만 맛과 

신선도는 뛰어난 농산물을 이용해 직접 즙이나 말랭

이 등의 상품을 만드는 것이다. 

“못생긴 건 잘 모르겠고 진짜 신선해요.”, “배송 때마

다 어떤 농산물들이 도착할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

리게 됩니다.” 서비스 이용자들의 후기에서 볼 수 있

듯이 소비자들의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기대와 구매 

만족도는 매우 높다. 

한국소비자원이 2021년 소비자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0.5% 

(1210명)가 못난이 농산물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95.5%(1,155명)

는 못난이 농산물을 재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 

했다. 

버려지는 농산물을 살리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친환

경을 넘어 필(必)환경 시대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환경을 생각하고 ‘가치 있는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늘면서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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